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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말

나는몇년전에엘리자베스앤더슨의이저작에대한서평을쓴바있

고, 이하의내용은상당부분그글에서빌려온것이다.[1]１ 서평에서나

는이책의부제를언급하면서 “노동자는노동력을판매하지만노동

력을구매하는자본가는구매한노동력뿐만아니라노동자의노동자

체, 그리고그의삶자체를소유하고지배하고처분해버린다는마르

크스의 통찰을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구는 달리 본

적이 없”고, 바로 “그런 감동과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아니라는위험을무릅쓰고서평을쓰게되었다고밝힌바있다.[2]

특히이저작이나의관심을끌었던것은근로[3]３의권리를정한헌

[1] 김종서,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에대한서평」, 『서울대학교법학』제

63권제2호(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22), 145-186쪽.

[2] 위의논문, 146-147쪽.

[3]� �나는 ‘노동’이아니라 ‘근로’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매우비판적인입장을갖

고있다.그래서헌법이나법률의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를언급한경우를제외하고는,
이 번역서에서는 ‘근로’라는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다. ‘근로’와 ‘노동’이라는 용

어의기원과의미차이등에관한역자의입장은김종서, 「노동3권소고」, 『민주법학』제

71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특히 176-185쪽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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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제3항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의미가사업장에서자유와평등,그리고참여와결정이보장되는것이

라는나의견해[4]를뒷받침해주는매우드문내용을담고있었기때

문이다.４ 나는최근몇년간자본과노동의관계, 기업내에서노동(자)

의 지위와 사용자-노동자의 관계, 이들 관계의 형성과 결정에 있어

국가의역할등의문제에대한 ‘규범적인인식틀’을찾아긴여정을이

어 왔기에,[5]５ 앤더슨의 『사적 정부(Private Government)』를 만난 것은 그

야말로운명과같았다.

노동과자본의관계를인민과국가정부의관계와유사한, 일종의

예속민과사적정부의관계로바라보는앤더슨의시각은하나의거시

적인, 그러면서도매력적인이념형을제공한다. 더나아가그문제점

을극복하기위해서노동자에게어떤책임도지지않는사용자의무

제한적권력을책임이부과되는것으로, 즉사적정부를공적인것으

로만든다는규범적해법까지제시하고있기에, 나는서평에이어다

시저작전체를번역하기로결심했다.

[4]� �김종서, 「근로의권리」, 『민주법학』제73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 241-282쪽, 특
히 269-273쪽.

[5]�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명문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가진 나라의 노동자가 ‘노동 존

중’을표방했던정부에서조차도예나다름없이겪어야했던고통, 차별과착취, 권리박

탈, 고용불안정, 그리고죽음을보면서, 노동을주제로한내글쓰기는시작됐다.김종서,
「쟁의행위를이유로한손해배상청구비판:헌법적관점에서」, 『민주법학』제60호(민주

주의법학연구회, 2016), 181-225쪽;김종서, 「전략적봉쇄소송제어방안:비교법적연

구」, 『민주법학』 제70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9), 241-283쪽; 김종서, 「노동3권 소

고」, 175-218쪽;김종서, 「근로의권리」, 241-282쪽;유럽시민자유연맹지음, 김종서옮

김, 「유럽전역의공공파수꾼보호대책: 유럽연합반봉쇄소송법제안」, 『민주법학』 제

77호(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1), 285-330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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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라운저서는물론그저자인엘리자베스앤더슨이라는철학

자가국내에전혀소개되지않았다는사실을알게된것은이책을번

역하게된또하나의계기였다.[6]상당히저명한철학자임에도저자에

대한소개가미미한수준에그친점이아쉬워, 만용이될위험을무릅

쓰고번역에도전하게되었음을먼저밝혀둔다. 하지만역자가가지

고있는전공상의한계때문에이번역에풍부한배경설명과역주를

추가할수없었음을고백하며, 이에대한독자들의너른이해를부탁

드린다. ６

본격적인번역에들어가기에앞서저자및저작에대한간단한소

개가필요할듯하다. 존스튜어트밀과플라톤을읽어주던아버지의

영향으로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7]７ 1959년생 미국 철학자 엘

리자베스 앤더슨은 미시간대학의 철학 및 여성학 연구 교수이며 정

치철학, 윤리학, 그리고페미니즘철학을전공했다. 2008년미국예술

과학아카데미회원으로선출된앤더슨은 2013년에미시간대학의최

고교수직에임명되었고,[8] 『사적정부』저술로 2018년프로그레스메

[6] 앤더슨에관해찾을수있었던국내문헌은단한편이었는데, 그나마그의논문 「동물

권과비인간적생명의가치」를비판하는영문논문이었다. Hyun-kyu Hwang, “Species
membership in claiming rights:Critique of Elizabeth Anderson’s essay “Animal rights
and the values of nonhuman life””, �e Journal of English Cultural Studies 9, No. 2
(2016), 65-92.

[7]� �Susan Dunne, “Glastonbury poet Ocean Vuong and Manchester philosopher Elizabeth
Anderson win 2019 MacArthur ‘genius grants’”, Hartford Courant, 25 September 2019,
<https://www.courant.com/ctnow/arts-theater/hc-ctnow-ocean-vuong-macar-
thur-foundation-glastonbury-20190925-ksd55t5dbjayfpjgdxhrgshh7m-story.html>,
검색일: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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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Progress Medal)을８ 수상했다.[9] 수상과 관련하여 『뉴요커』에 게재된

평에 따르면, 앤더슨은９ “도덕철학 및 정치철학, 사회과학 및 경제학

을넘나들며활동하면서평등이자유로운사회의토대라는입장을구

축해왔고, 증대하는불평등에맞서좌우양측의사상들을결합함으

로써, 양극화가점점더심화되어가는사회에민주적기틀을마련”한

철학자다.[10]１０ １１

한편 『사적정부』는 ‘인간가치에관한태너강좌’ 시리즈[11]의일

환으로앤더슨이했던두개의강연과, 역사학, 문학및정치학, 철학

과경제학분야의전문가들이이에대하여제기한논평들, 그리고이

들의논평에대한앤더슨의답변으로구성되어있다.

앤더슨의강연내용은매우도발적이고문제적인것이기에, 각분

[8] 앤더슨의경력에대해서는<http://www-personal.umich.edu/~eandersn/vita.htm>, 검
색일: 2021.10.20.

[9] Society for Progress, “2018 Progress Medal Laureates”, <http://societyforprogress.org/
laureates-2018.html>, 검색일: 2023. 12. 1.

[10] Nathan Heller, “The Philosopher Redefining Equality. Elizabeth Anderson thinks
we’ve misunderstood the basis of a free and fair society”, New Yorker, 31 December
2018,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9/01/07/the-philosopher-rede�n-
ing-equality>, 검색일: 2021. 9. 19.

[11] 인간가치에관한태너강좌(Tanner Lectures on Human Values)는 1978년미국학자

오버트클라크태너에의해케임브리지대학클레어홀에서창설된인문학분야의대학

연합강좌시리즈다.태너강좌에참여하는대학은 9개(옥스퍼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캘리포니아버클리대학, 하버드대학, 미시간대학, 프린스턴대학, 스탠퍼드대학, 유타대

학, 예일대학)이며, 현재까지매년 3-8개의강좌가진행되어왔고, 강사진으로는그야말

로세계최고의석학들이망라되어있다.몇사람만언급해보자면, 칼포퍼, 존롤스, 아
마르티아센, 미셸푸코, 마이클월저, 위르겐하버마스, 로렌스트라이브, 로버트달, 움
베르토에코, 제러드다이아몬드, 로버트노직, 리처드포스너, 로베르토웅거, 마이클샌

델등이다.유타대학의태너강좌웹사이트, <https://tannerlectures.utah.edu>, 검색일: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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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전문가들의 논평은 조금씩 톤을 달리하긴 하지만 상당한 신랄함

을내포하고있다. 특히경제학자타일러코웬의논평과이에대한앤

더슨의반론은학술적논쟁을넘어서있다고할만큼격렬하다. 앤더

슨의주장에공감하는사람이라면현대주류경제학자의논평에대한

앤더슨의통렬한반박에상당한놀라움을경험할것이며, 어쩌면일

종의카타르시스를느낄수있을것이다.

나는『사적정부』를읽으면서과거에읽었던문헌을다시보는듯

한기시감을가졌다. 첫째, 평등주의적시장사회의이상을애덤스미

스와연결시키면서그것이산업혁명에의해좌절되었다고한서술은

현대자본주의경제의국내적및국제적모순들의철학적토대를벤

담의 공리주의 담론에서 찾고 그 극복을 위해 애덤 스미스, 특히 그

의 『도덕감정론』[12]으로１２돌아갈 것을 강조한 베이커의 『자본주의의

아킬레스건』[13]１３을 떠올리게 했다. 자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을 불법자

금, 빈곤과불평등, 국가간불평등으로보고그원인을왜곡된철학

에서찾고있는베이커의견해는 ‘좌파적’ 시장사회의이상이좌절된

이후에도그현실을직시하지않고오히려부정하거나은폐하는공적

담론의문제를지적하고있는앤더슨과크게다르지않아보인다. 둘

째, 앤더슨이언급한 ‘공산주의적독재’의사례들, 특히미국의수많은

사업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상 이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은 19세

[12] 애덤스미스지음, 김광수옮김, 『도덕감정론』(한길사, 2016).
[13] 레이먼드 W. 베이커지음, 강혜정옮김, 『자본주의의아킬레스건:자유시장체제의근본

을흔드는치명적인약점들』(지식의숲,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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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국자본주의기업(공장)의실태를생생하게묘사했던마르크스의

『자본』[14]과엥겔스의 『영국노동계급의상황』[15]의재현이라고해도

좋을정도다. 아울러논평자코웬에대한앤더슨의혹평은고전파경

제학자들에대한마르크스의신랄한비판을연상시킨다.１４ １５

그런가하면앤더슨은이저작을통해한사람의연구자로서갖추

어야할실력과태도의전범을보여주었다. 합리적인논거를갖춘비

판은솔직하게받아들이는반면, 불합리하거나근거없는비판에대

해서는그상대방이누구든, 어떤지위를가지고있든관계없이한치

의망설임도없이가차없는반박을가하고있다는점에서나는학문

하는사람의겸허함과치열함을보았다.

감히이책을번역해보겠다는결심을하게된것도내가경험했던

이런느낌을독자들과공유하고자하는생각에서였다.이번역서가엘

리자베스앤더슨이라는주목할만한철학자와그저작들에대하여도

덕철학이나경제철학전공자들, 또가깝게는법철학자들이깊은관심

을가지고더욱심층적인분석을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해본다.

이책의번역과관련하여꼭언급해야할두사람이있다. 내가이

책을읽기시작한것은 2020년겨울이었고, 이때는근 2년째외부와

단절된채집에서, 당시건강이매우좋지않았던아내를돌보는일에

만집중하던때였다. 다행히그해가을부터아내의건강이조금씩좋

[14] 카를마르크스지음, 강신준옮김, 『자본:경제학비판 I-1』(도서출판길, 2008), 특히제

3편제8장참고.

[15] 프리드리히엥겔스지음, 이재만옮김, 『영국노동계급의상황』(라티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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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기시작했고, 그나마밤에아내가잠자리에든후에는책을볼마

음의여유가생긴터였다. 그렇게책을읽다가번역을시작하여이책

의초역을마친것이 2021년봄이었다. 아내는힘든상황속에서어렵

게한번역이니꼭출판하라고나를격려해주었고이제우여곡절끝

에출간하게된이책을받을첫번째사람은다른누구도아닌내아

내다. 무엇보다도수년간에걸친역경을꿋꿋한의지와감사의마음

으로잘극복해준아내에게고마움과찬사를보내고싶다. 그래서나

의영원한스승이자친구, 동지이자반려자인임영순에게내사랑과

진심을담은선물로이책을드린다.

사실초역을마쳤을때나는과연이것이번역출판할가치가있

는지확신할수없었다. 내전공분야도아니었을뿐더러거칠게말하

자면이책은공개강연과토론을엮어놓은것일뿐, 노동분야의여

러쟁점에관한정치한이론을담은연구서도아니었기때문이다. 그

래서 나는 진보적이면서 근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노동과 관련된 연

구 및 실천 활동에 진력해 온 동료 연구자에게 평가를 부탁했다. 그

는 ‘사회에서 시민인 노동자는 기업 내에서도 시민이어야 한다’는

1980년대 프랑스 노동개혁의 기본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노동법연구자가법해석과정책에주로집중하는, 군대로치면보병

형공부를하다보니이책과같은내용의글들을만나기가쉽지않으

므로번역을잘마무리해서꼭출간했으면좋겠다는격려를보내주

었다. 그의 진지한평가와격려가있었기에이 책이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출간 소식을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는 슬프게도 1년여 전에

세상을떠났다. 지금은우리곁에없는고(故)조임영교수에게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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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함께이책을드리면서다시한번고인의명복을빈다.

마지막으로어려운여건에서도이번역서의출간을맡아준서울

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5년 1월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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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저는 Elizabeth Anderson, Private Government: How Employers Rule Our 
Lives (and Why We Don't Talk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7)이다.

2.  국문책제목은『		』로, 국문논문제목은「		」로, 영문책제목은이탤릭체로, 영
문논문제목은 “    ”로표시했다.

3. 원문의이탤릭체에의한강조부분은굵은활자로표시했다.
4. 미주는모두원주이며, 각주는모두옮긴이주이다.
5. 색인은원문에수록된것에옮긴이가일부항목을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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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티븐마케도

이책의중심을이루는두강연은사기업과노동자의자유및존엄사

이의관계에대해근본적으로다시생각할것을요구한다. 이들강연

은자유시장진보주의(free market progressivism)[1]１의수세기에걸친쇠퇴

를개괄적이지만생생한붓질로묘사한다. 이에따르면 17세기중엽

의 영국 내전 시기를 시작으로 200년 후 에이브러햄 링컨 때까지는

자유시장에 신분과 지위의 평등을 신장시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낙

관주의를믿을근거가충분했다. 그낙관주의는산업혁명과함께—

그리고후술될원인들때문에—사업장에서불평등과지배가강해지

면서비관주의에자리를내주었다.자영의기회가급격히감소함에따

라,사용자의자의적이고책임을수반하지않는권위에대항할노동자

의대안은더줄어들었다. 그권위의폭은극단적으로넓어서, 노동자

는사업장에서멀리떨어진곳에서한발언과행위를이유로해고될

[1] 자유시장은보수주의(conservatism)와결합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마케도는첫번째

강연에서시장을좌파적이라고지칭한앤더슨에호응하여자유시장을진보주의와결합

시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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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노출되었다. 오늘날의학자, 지식인및정치가사이에서찾아

볼수있는자유시장에대한생각은대부분사적부문노동자의상황

을근본적으로오해하고있고, 사적부문노동자가종속되어있는자

의적이고책임을수반하지않는권력이어느정도인지에눈감고있다.

바로이런일이어떻게일어났는지가, 2014년초프린스턴대학에

서 열린 엘리자베스 앤더슨의 중요하면서도 시의적절한 ‘인간 가치

에관한태너강좌’의주제다. 앤더슨은세계에서가장중요한정치철

학자중의한사람으로, 널리영향력을떨치고있는『윤리학과경제학

에서가치(Value in Ethics and Economics)』(1993)와 『통합의명령(�e Imperative 

of Integration)』(2010)의저자다. 수많은논문중에서도선구적인「평등의

핵심은무엇인가?」(1999)[2]２는 오로지물질적분배상의불평등에만주

목하던사회철학자들의관심을사회관계에서의불평등으로전환시켰

다. 권위(authority), 존경(esteem) 및지위(standing)의사회적평등에대한

앤더슨교수의오랜관심이바로이책의핵심을이룬다.

두개의강연내용에이어서역사, 문학, 정치이론, 경제학및철

학에대한전문성을바탕으로저명한학자들이처음에는토론의형태

로내놓고, 이후출판을위해서수정한 4편의날카로운논평이실려

있다. 이책은비판자들의문제제기에대한앤더슨교수의답변으로

마무리된다.

이하에서는이들기고각각에대한간략한개요를제공하겠다.

[2]� �Elizabeth Anderson,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 No. 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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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연에서 엘리자베스 앤더슨은 자유시장의 정치적·경

제적이론이오늘날에는자유지상주의자들[3] 및정치적우익을연상

시키지만３ 본래 17세기 영국의 수평파(Levellers)[４

4]부터 미국의 남북전

쟁까지, 평등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의제로서 창안되었으며, “시장사

[3]� �libertarianism이국내에서는 ‘자유지상주의’로번역되고있지만주장하는내용의요체

를 살펴보면 ‘절대적 재산권론’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는 비판도 있다. 김도균, 『한국

사회에서정의란무엇인가』(아카넷, 2021), 295쪽의주 4.
[4] 수평파의성립과활동및이념을간단히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청교도혁명의와중에

대체로인민주의적경향을드러낸집단이었던수평파는종교적으로는독립교회파에속

했다.처음에는시민혁명의지도자크롬웰에게혁명의완수를기대했던수평파는곧진

정한의미의혁명을실천하기위해하급병사를중심으로평의회를구성하고 1647년부

터 1650년까지정당과같은뚜렷한조직체를가지고움직였으나정치적인목적을달성

하는데에는실패했다.그들이생각하는세계는모든사람이각기제땅을소유하고모

든직인이제생산수단을가지고모든상인이자립하는세상이었다.그들은자연권과개

인의권리를바탕으로하는인민주권을강조하여여러정치적개혁안을제시했고세차

례에 걸쳐 인민협정(Agreement of the People)을 발표했다. 그들은 온갖 사회·경제적

불평등을타파하려했다기보다는귀족과상층부르주아의정치적특권과독점을반대

하고, 소자산계급의법앞에평등과정치적평등을옹호했다고볼수있다.그들은철학

적으로는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개인주의자였고, 목표면에서는경제적이기보다는정

치적이었으며, 급진민주주의자들로이해된다.이처럼주로정치적인것에목표를두었

던수평파와달리뒤에출현한디거스(the Diggers)는빈민대중의경제적이해관계를

대변했다.이들의입장은공상적사회주의의시초로이해되며, 경제적불평등을근본적

으로시정하지않는한정치개혁은허구적이라고이해함으로써수평파의입장과차별

화하여스스로 ‘진정한수평파(True Levellers)’라고불렀다.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 129-131쪽. 그밖에수평파(운동)에관한국내문

헌으로는이승영, 『17세기영국의수평파운동』(민연, 2001); 임희완, 『영국혁명의수평

파운동』(민음사, 1988)참고.특히이승영의저작에는 3차에걸쳐채택된인민협정전문

이수록되어있고(133-143, 370-373, 374-384쪽), 임희완은존릴번, 윌리엄월윈, 토
머스프린스및리처드오버턴등수평파지도자들의사상과활동을정리하고있다(89-
100쪽).그런가하면 17세기영국청교도혁명당시공화파군인내부에서사적소유권의

우선성을주장한독립파와인민주권론의우선성을주장한수평파사이에벌어진논쟁

에서, 사적소유제와인민주권론의원리상충돌의기원을찾는이도있다.최형익, 「민주

공화정의정치이론:인민주권론을중심으로」, 『민주사회와정책연구』제25호(한신대학

교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142-170쪽, 특히 149-150쪽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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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market society)”는종종 “평등한사람들의자유로운사회”로이해되

었다고주장한다. 앤더슨은특히수평파, 존로크, 애덤스미스및토

머스페인에초점을맞추어근대초기자유시장평등주의의가장중

요한부분들을능수능란하게그려낸다. 경제적자유와자유시장은경

제, 정치, 종교, 사회및가족내사회적위계에반대되는것이었다. 저

자는이점을다음과같이정확히요약한다.

경제적독점에대한반대는길드뿐만아니라교회및인쇄의독점, 부

자에의한투표의독점, 그리고남성에의한가족권력의독점등사회

생활의모든영역에서독점을폐지하고자하는, 더넓은의제의일부

였다. 독점을폐지하라, 그러면훨씬더많은사람이인격적독립을획

득하고주인없는남녀가될수있을것이다.

19세기에와서야자유시장이론은그초기의평등주의적인정박

지에서멀어지게되었다. 페인의뒤를이어자유시장사상가들은점

점더국가가특별한이익의이름으로권력을남용한다고여기게되

었다. 또다른원인은산업혁명이었다.

17세기및 18세기에수평파존릴번과위대한정치경제학자애덤

스미스같은사상가들은자유시장에서활동하는자유인이독립적장

인, 상인또는소규모제조기업참여자일것으로가정했다. 스미스가

분업의예로들었던 “핀공장”에는 10명이고용되어있었다. 토머스

페인과미국의건국자들은정치적자유뿐아니라경제적자유도지지

했는데, 이들은인구의대다수를자영업자로가정했다. 18세기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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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19세기초미국에서 “만성적인노동력부족” 때문에 “자유시장에

서임금이높았고”, 백인남성의 “거의모두에게자영업은당장이라

도택할수있는선택지였다.” 따라서경제적자유, 자유시장과독립

을동일시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생각되었다.

더욱이 옛날의자유시장평등주의자들은 정책 제안에 있어서교

조적인자유지상주의자들과는거리가멀었다. 스미스와페인을비롯

해많은사람이공교육을옹호했고, 페인은보편적인사회적지분급

여(stakeholder grants)[5]５ 체계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해 노령연금, 유족수당 및 장애급여를 포함하는 보편적인

사회보험체계를제안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중엽까지의자유시장평등주의를요약하면서

앤더슨은이렇게말한다.

스미스의가장큰희망, 즉 수평파에서차티스트까지, 페인에서링컨

까지급진노동활동가들에의해공유되었던희망은시장을최대한자

유롭게 하면 미주알고주알 개입하는 사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생산활동을규율하는데자질과판단력을발휘할자영업자계급이극

적으로확대되리라는것이었다.

산업혁명은자유시장평등주의자들이의존하고있던가정들을극

[5]� �성인이된시점에서모든시민들이유의미한부를소유할수있도록충분히큰일시금을

일회지급하는것을뜻하는용어로, 액커만과알스톳이주창한것으로알려져있다.브

루스액커만·앤알스톳·필리페반빠레이스지음, 너른복지연구모임옮김, 『분배의재

구성』(나눔의집, 201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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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바꾸어놓았다. “규모의경제는소경영자의경제를압도했”고,

“자영업의 기회는 극적으로 위축되었다.” 또 산업혁명은 “제조업에

서사용자와종업원사이의간극을극적으로넓혔”고, 거기에더하여

“회사[6]６ 내의서열은그단계가크게증가했다.”

산업혁명이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가져온 급진적 변화들, 그리고

그에따른자유시장이론과현실사이의불일치는 “오늘날까지우리

의정치적담론을병들게하고있는자유지상주의와권위주의사이의

공생관계”를야기했다고앤더슨은말한다.��

두번째강연에서앤더슨은중심적이면서도가장흥미를끄는주

장을펼친다. 근대적산업기업은자의적이고책임을수반하지않는

“사적정부” 및 “독재”의체계에이르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노동자는대부분그들의노동생활에서공산주의적독재에의

해지배되고있다. 대개그런독재는노동자의근무외생활—그들의

정치활동, 발언, 성적파트너의선택, 기분전환용약물사용, 음주, 흡

연및운동—까지도규율할법적권한을가지고있다. (…) 대부분의

사용자는근무외생활을규율하는이러한권한을불규칙하게, 자의적

으로, 그리고예고없이행사한다. (…) 근무시간외발언에대해사용

자의간섭으로부터부분적으로나마보호받는것은전체미국노동자

의약절반밖에되지않는다.

[6]� ��rm, company, corporation 등은특별히구분하지않고문맥에따라 ‘기업’ 또는 ‘회사’
로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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